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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changing patterns of leisure sport consumption among young adults and considers their 
implications for the value and sustainability of leisure. As a conceptual study, it reviews previous research on 
golf, racket sports, running, fitness, and CrossFit and compares the resources and conditions required for 
participation. Drawing on Bourdieu’s concept of distinction, this study proposes “practical distinction” to 
explain how young adults adjust their participation to their available time, economic resources, living 
environments, physical conditions, and social relationships while expressing their identities through 
competence, performance records, bodily changes, knowledge, and experience. The comparison suggests that 
material ownership has not disappeared but has become intertwined with access, embodied competence, 
digital records, body management, and communal recognition. MacIntyre’s internal goods, Merleau-Ponty’s 
embodied subjectivity, and Foucault’s discussions of discipline and technologies of the self are then used to 
examine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se practices may constitute worthwhile leisure. The study argues that 
flexible participation can widen leisure opportunities, but it may also create new pressures of performance 
management and self-surveillance. Worthwhile leisure therefore depends on whether participants can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activity and revise their goals and modes of participation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ir bodies and lives.

Key words：young adults, leisure sport consumption, liquid consumption, practical distinction, worth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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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여가스포츠의 소비행태가 빠르게 변화

하고 있다. 테니스와 골프 용품·의류 구매액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5%와 4% 감소한 반면, 
러닝은 13% 증가하였다. 특히 20대의 스포츠 

용품·의류 구매 증가율은 전 연령대 가운데 가

장 높은 23%로 나타났다(김현이, 2023). 언론

은 이러한 현상을 고비용 스포츠의 인기가 줄

고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종목이 부상

하는 ‘불황형 소비’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의 차이만으로 청년세대가 특정 종목을 선

택하고 참여방식을 바꾸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가스포츠는 단순히 신체 건강을 증진하거

나 남는 시간을 보내는 활동에 머물지 않는다.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스포츠 종목을 선택하

고, 어떠한 공간에서 누구와 함께 참여하며, 어
떤 장비와 스타일을 소비하는가는 곧 그들의 

취향과 생활양식을 드러내는 하나의 '사회적 

장(場)'으로 기능하고 있다. 즉, 스포츠 참여 과

정에서 축적되는 기술과 경력, 수행기록과 신

체 역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타인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Bourdieu, 1984; Stempel, 2005). 따라서 여가

스포츠의 소비는 단순한 재화의 구매가 아니라 

시공간, 신체와 관계, 경험과 정체성이 함께 얽

힌 문화적 실천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청년세대1)의 여가스포츠 참여는 기존의 인

기 있던 스포츠를 넘어서 골프뿐 아니라 테니

1)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
한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중심으로 ‘청년세대’
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MZ세대’와 ‘Z세대’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령 범위와 일치하지 않
으므로 해당 용어를 사용한 선행연구를 설명할 
때만 원문의 표현을 유지하였다. 

스와 러닝, 크로스핏 등 다양한 종목이 새로운 

소비문화와 함께 주목받고 있다. 실례로 코로

나19 전후 청년층의 참여가 확대되었던 골프

에서는 의류와 브랜드, 전용공간에서의 경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자기표현이 결합된 

소비문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이용비용과 

이동시간, 동반자 조율과 같은 조건은 지속적

인 참여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한지훈, 2023). 
테니스에서는 장비와 경기방식에 관한 지식 습

득, 기존 동호회 문화와의 갈등, 패션과 참여 

경험의 공유가 나타났으며(임새미, 정호원, 김
한범, 2023), 러닝크루에서는 운동 수행과 함께 

선택적이고 유연한 관계를 형성하는 참여문화

가 확인되었다(윤정희, 이근모, 정창우, 2024).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고비용 종목에서 저비

용 종목으로 참여가 이동하는 현상만으로 설명

하기는 어렵다. 여가스포츠의 선택과 지속에는 

비용과 시간, 접근성, 기술 수준, 동반자와 사

회적 관계 등 여러 조건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

이다. 여가제약(leisure constraints)은 참여를 일

방적으로 가로막는 장애물만을 의미하지 않으

며, 참여자는 자신의 생활조건에 따라 활동의 

빈도와 장소, 종목과 참여방식을 조정하며 제약

에 대응한다(황선환, 서희진, 2009; Kim, Park, 
& Kang, 2022). 따라서 청년세대의 여가스포츠 

소비 변화를 이해하려면 특정 종목의 참여가 늘

거나 줄었는지만 살필 것이 아니라, 참여에 필

요한 시간과 비용, 공간과 관계가 어떻게 구성

되고 조정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소비문화에서 소

유보다 접근과 이용, 경험과 전환을 중시하는 

경향은 유동적 소비(liquid consumption)의 관

점에서 설명되어 왔다(Bardhi & Eckhardt, 
2017). 이러한 관점은 새로운 여가스포츠에서 

나타나는 선택적 참여를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

하다. 그러나 스포츠 참여는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만으로 이루

어지지 않는다.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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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혀야 하며, 운동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

하고 종목에 따라서는 타인과의 관계도 형성해

야 한다. 따라서 물질적 소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서 참여에 필요한 부담 전체가 

함께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과정에서 여가스포츠 소비는 물질적 소유

뿐 아니라 수행기록과 체화된 기량, 신체와 경

험, 공동체 관계를 통해서도 표현될 수 있다. 
이는 소비나 구별짓기가 약화하였다기보다 그 

방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제한

된 시간과 경제적 자원 안에서 진입이 용이한 

활동을 선택하면서도 지속적인 수행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취향과 생활방식을 드러내는 현상

은 기존의 소유 중심 소비만으로 충분히 설명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의문을 해소하

고자 본 연구에서는 Bourdieu(1984)의 구별짓

기 논의를 바탕으로,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적 개념으로 ‘실용적 구별짓기’를 제

안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참여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방식이 

유연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가치 있는 

여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행기록과 신

체 이미지, 사회적 인정은 참여를 지속하고 자

신의 성장을 확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요소가 활동 자체의 즐거움과 기

술적 성장을 대신할 경우 여가스포츠는 새로운 

성과관리와 자기감시의 장이 될 수 있다. 따라

서 청년세대의 여가스포츠 소비의 변화는 참여

기회의 확대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새롭게 형

성되는 신체관리와 수행의 부담까지 함께 고려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세대의 여가스포

츠 소비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여가의 가치와 참여

의 지속가능성에 지니는 의미를 철학적으로 고

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비와 구별짓기에 

활용되는 자원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살

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종목별 참여 조건과 소

비문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나아가 변화한 여가스포츠 

소비가 청년세대에게 지속할 가치가 있는 여가

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세대의 여가스포츠 소비에서 참여

에 필요한 자원과 구별 방식은 어떻게 변화하

고 있는가?
둘째, 이러한 변화는 종목별 참여조건과 자

기표현 방식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셋째, 변화한 여가스포츠 소비는 어떠한 조

건에서 청년세대에게 지속할 가치가 있는 여가

로 이어질 수 있는가?

Ⅱ. 연구의 관점과 논증 

1. 문헌수집 및 검토방법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여가스포츠 소비 변화

를 사회적·철학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개념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청년세대의 여가소비와 

종목별 참여문화를 다룬 경험연구를 바탕으로 

소비 변화의 맥락을 살펴보았다. 이어 종목별 

비교에서 드러난 쟁점을 철학적으로 논의하여 

변화한 여가스포츠 소비가 참여자의 삶과 여가

의 가치에 지니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국내 문헌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과 학

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국외 문헌은 Google 
Scholar에서 탐색하였다. 문헌검색은 2026년 7
월 11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출판연도

를 제한하지 않고 검색 종료일까지 공개된 문

헌을 검토하였다. 국내 문헌은 ‘청년세대’, 
‘MZ세대’, ‘Z세대’와 ‘여가스포츠’, ‘스포츠 소

비’, ‘여가소비’를 중심으로 검색하고,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러닝’, ‘헬스’, ‘크로스핏’
을 각각 조합하였다. 하위 범주로 ‘문화자본’, 
‘구별짓기’, ‘여가제약’, ‘신체관리’, ‘수행기록’,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2026. Vol. 50 No. 3(Serial Number 112)

148

‘운동인증’을 활용하여 소비와 참여의 의미를 

다룬 문헌을 탐색하였다. 국외 문헌은 ‘young 
adults’, ‘leisure sport’, ‘sport consumption’과 

‘golf’, ‘tennis’, ‘badminton’, ‘running’, ‘fitness’, 
‘CrossFit’을 조합하고, ‘liquid consumption’, 
‘cultural capital’, ‘distinction’, ‘leisure 
constraints’, ‘self-tracking’과 관련된 문헌을 

살펴보았다.
검색된 문헌에 대해 제목과 초록을 통해 연

구대상과 주제의 관련성을 확인한 뒤 원문을 

검토하였다. 청년세대의 여가스포츠 참여조건

과 소비문화, 기술 습득, 수행기록, 신체관리 

또는 공동체 경험을 직접 다룬 연구를 분석대

상으로 삼았다. ‘MZ세대’와 ‘Z세대’를 사용한 

연구는 연구대상이 19∼34세에 해당하거나 20
대와 30대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포

함하였다. 연령 범위가 더 넓은 연구는 해당 

연구에서 확인된 참여와 소비 현상을 설명하는 

데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였다.
종목별 경험연구에서는 비용, 시간과 공간, 

기술과 수행, 관계와 공동체, 신체와 기록을 중

심으로 참여조건과 소비문화의 차이를 확인하

였다. 이러한 차이는 유동적 소비(Bardhi & 
Eckhardt, 2017), 여가제약(Crawford, Jackson, 
& Godbey, 1991), 문화자본과 구별짓기

(Bourdieu, 1984)를 바탕으로 해석하였다.
종목별 비교에서 드러난 쟁점은 MacIntyre

의 내적 선, Merleau-Ponty의 몸-주체, 
Foucault의 규율과 자기형성에 관한 논의를 바

탕으로 해석하였다.

2. 비교 사례의 선정과 분석기준

청년세대의 여가스포츠 소비 변화를 비교하

기 위한 사례로 골프, 라켓스포츠인 테니스와 

배드민턴, 러닝, 헬스와 크로스핏을 선정하였

다. 사례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첫째, 청년층의 참여와 소비문화에 관한 국내 

경험연구가 확인되어야 한다. 둘째, 비용과 시

간, 공간, 장비, 기술 및 관계 등 참여 조건에

서 종목 간 차이가 나타나야 한다. 셋째, 물질

적 소유와 시설 이용, 개인적 수행과 공동체 

참여, 신체관리와 수행기록 등 여가스포츠 소

비의 다양한 양상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골프는 장비와 

의류, 전용공간, 이동시간과 동반자 조율에 대

한 요구가 비교적 크다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테니스와 배드민턴은 초기 장비와 비용 부담이 

비교적 작을 수 있지만, 참여가 지속될수록 체

화된 기량과 종목 지식, 파트너와 동호회 관계

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공통점이 있어 라켓스포

츠로 묶었다. 러닝은 전용공간이나 고정된 동

반자에 대한 의존이 낮고 참여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수행기록과 데

이터 활용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헬스와 크로스핏은 신체관리와 수행 향상을 중

시한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헬스는 개인화된 

참여가, 크로스핏은 집단훈련과 공동체 내부의 

인정이 상대적으로 강조된다는 점에서 비교하

였다.
종목별 비교에는 비용, 시간과 공간, 기술과 

수행, 관계와 공동체, 신체와 기록의 다섯 가지 

기준을 공통으로 적용하였다. 비용에서는 장비 

구매와 시설 이용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살

사례 주요 참여조건 비교 

골프
장비와 의류, 시설 
이용, 이동시간, 

동반자 조율

물질적 소유와 
비용·시간의 부담

라켓스포츠
기술 습득, 시설 
이용, 파트너와 

동호회

접근의 용이성과 
기량·관계의 축적

러닝
유연한 시간과 장소, 
수행기록과 데이터

접근성 확대와 기록 
중심의 자기관리

헬스
시설 이용, 반복적인 

운동과 신체관리
개인화된 참여와 

관리된 신체

크로스핏 집단훈련, 고강도 
수행, 공동체 규범

수행능력과 공동체 
내부의 인정

표 1. 종목별 사례의 선정 근거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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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다. 시간과 공간에서는 이동과 예약, 참
여시간과 장소의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기술과 수행에서는 종목별 숙련과 수행능력이 

참여의 지속과 자기표현에서 지니는 의미를 살

펴보았다. 관계와 공동체에서는 동반자와 파트

너, 동호회와 집단훈련의 중요성을 검토하였다. 
신체와 기록에서는 신체관리와 수행데이터, 사
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참여경험의 기록과 공

유가 자기표현에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3. 실용적 구별짓기의 제안과 논증구조

본 연구의 논증은 세 단계로 전개하였다. 첫
째, 유동적 소비(Bardhi & Eckhardt, 2017)와 

여가제약(Crawford et al., 1991)의 관점에서 

청년세대의 여가스포츠 소비가 변화하는 사회

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장비와 전용공간을 소

유하는 소비와 접근과 이용, 수행과 경험을 중

시하는 소비가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를 검토하

였다. 이 과정에서는 소비가 단순히 줄거나 저

렴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용과 시간, 공간과 관

계 등 참여에 필요한 자원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둘째, Bourdieu(1984)의 문화자본과 구별짓

기(distinction) 논의를 바탕으로 종목별 참여조

건과 자기표현의 방식을 비교하였다. Bourdieu
의 구별짓기는 스포츠 종목의 선택과 소비가 

개인의 취향뿐 아니라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청

년세대의 여가스포츠에서는 장비와 전용공간

뿐 아니라 체화된 기량, 수행기록, 종목 지식, 
관리된 신체와 공동체 관계도 참여경력과 생활

방식을 나타내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Stempel, 2005). 또한 참여자는 시간과 비용, 
공간과 관계의 제약 속에서 자신의 생활조건에 

맞게 참여방식을 조정하며(Crawford et al., 
1991; 황선환, 서희진, 2009), 소유보다 접근과 

이용,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Bardhi & Eckhardt, 201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청년

세대의 변화한 여가스포츠 소비를 설명하기 위

한 분석적 개념으로 ‘실용적 구별짓기’를 제안

한다. 실용적 구별짓기는 참여자가 자신의 시

간과 비용, 생활권, 신체조건과 관계에 맞추어 

지속할 수 있는 참여방식을 선택하고, 그 과정

에서 축적한 기량과 기록, 신체 변화, 종목 지

식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취향과 생활방식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실용적’이라는 

표현은 비용이 적게 드는 활동을 선택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생활조건에 맞게 참여방식을 조정한다는 의미

이다.
Bourdieu의 구별짓기가 경제자본과 문화자

본에 따른 종목 선택과 계층적 취향의 차이에 

주목한다면, 실용적 구별짓기는 제한된 자원에 

맞추어 참여방식을 조정하고 그 과정에서 축적

한 수행과 경험을 자기표현의 자원으로 활용하

는 현상에 주목한다. 따라서 실용적 구별짓기

는 Bourdieu의 구별짓기를 대체하는 이론이 아

니라, 청년세대의 여가스포츠 소비에서 나타나

는 구별 자원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 제안한 분석적 개념이다.
다만 기량과 수행기록, 관리된 신체와 경험

구분 기존 구별짓기 실용적 구별짓기

분석 초점
자본의 차이에 따른 

취향과 생활양식
생활조건에 맞춘 

참여방식과 자기표현

주요 자원
장비, 회원권, 

전용공간, 문화적 
지식

기량, 수행기록, 신체, 
경험과 관계

선택의 
조건

경제자본과 문화자본
시간, 비용, 공간, 
신체조건과 관계

구별의 
방식

종목과 소비를 통한 
사회적 차이의 표현

참여 과정에서 축적한 
수행과 경험을 통한 

정체성 표현

개념적 
관계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

청년세대의 
여가스포츠 소비를 
해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석적 개념

표 2. Bourdieu의 구별짓기와 실용적 구별짓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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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해진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위계가 형

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자원은 

활동의 즐거움과 개인의 성장을 돕는 수단이 

될 수 있고, 특정한 상황에서는 취향과 참여경

력을 드러내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실
용적 구별짓기는 모든 스포츠 참여를 타인과 

구별하려는 욕구로 환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참여 선택과 자기표현이 함께 나타나

는 지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종목별 비교에서 확인된 변화가 여가

의 가치와 참여자의 삶에 지니는 의미를 철학

적으로 고찰하였다. MacIntyre(2007)의 내적 

선을 통해 수행기록과 사회적 인정이 활동 자

체의 즐거움과 기술적 성장을 뒷받침하는지, 
또는 이를 대신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스포츠의 

내적 선은 해당 활동의 규칙과 기술을 익히고 

탁월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점에

서 외부의 보상이나 인정과 구분된다(강성민, 
2015). Merleau-Ponty(2012)의 몸-주체 관점

에서는 디지털 기록과 측정이 신체에 대한 이

해를 돕는지, 아니면 참여자의 신체 감각보다 

우선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운동하는 몸은 외부에서 관리되는 대상에 머물

지 않고 움직임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백소하, 이경숙, 2023). 또한 

Foucault(1988, 1995)의 자기형성과 규율에 관

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자기관리가 내면

화된 자기감시로 바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세 단계의 논증을 통해 참여에 필

요한 자원의 변화, 실용적 구별짓기를 통한 해

석, 여가의 가치에 대한 철학적 판단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였다. 종목별 사례는 이러한 

분석틀을 적용하여 참여조건과 자기표현의 자

원이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는지를 비교하는 자

료로 사용하였다.

Ⅲ. 여가스포츠 소비의 변화와 실용적 
구별짓기

1. 소유·접근·수행이 결합된 여가스포츠 소비

여가스포츠 소비는 장비와 의류의 구매에 한

정되지 않는다. 시설과 서비스 이용, 활동에 필

요한 시간과 공간, 기술 습득, 동반자와 공동체 

관계까지 참여를 구성한다. 따라서 소비의 변

화는 무엇을 소유하는가뿐 아니라 어떤 조건에

서 활동에 접근하고 참여를 이어가는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유동적 소비는 장기적인 소유보다 접근과 이

용, 경험을 중시하는 현대 소비문화의 변화를 

설명한다(Bardhi & Eckhardt, 2017). 여가스포

츠에서도 장비를 대여하거나 공유하고, 필요한 

기간에만 시설을 이용하며, 여러 종목을 선택

적으로 경험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장비

를 모두 소유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과 목적에 

따라 참여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러한 소비는 참여의 유연성을 높인다.
그러나 스포츠에서는 소유가 접근과 이용으

로 완전히 대체되지 않는다. 장비를 대여하고 

시설을 단기간 이용하더라도 기술은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 익혀야 한다. 신체조건과 운동습

관도 일시적인 이용만으로 형성되지 않으며, 
종목에 따라 일정한 시간과 장소, 동반자와 집

단이 필요하다. 물질적 소유의 부담이 줄어들

더라도 시간과 노력, 관계의 부담은 남는다.
여가스포츠 소비의 변화는 소유에서 이용으

로의 단순한 전환보다 소유·접근·수행의 결합 

방식이 달라지는 과정에 가깝다. 참여자는 필

요한 물품을 선택적으로 구매하거나 대여하고,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며 기량과 경험을 축적

한다. 소비 대상도 장비와 의류에서 시설 이용, 
수행기록, 신체 변화와 참여경험으로 넓어지고 

있다.



청년세대의 여가스포츠 소비 변화에 관한 철학적 고찰

151

2. 여가제약과 참여방식의 조정

접근과 이용 중심의 소비가 확대되더라도 참

여조건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열리는 것은 아니

다. 여가스포츠 참여에는 비용과 시간, 공간적 

접근성, 기술 수준, 신체조건과 사회적 관계가 

함께 작용한다. 여가제약은 참여를 가로막는 

고정된 장애물이라기보다 개인이 생활조건에 

맞게 참여방식을 조정하는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황선환, 서희진, 2009; Crawford et al., 
1991).
참여자는 이동시간이 짧은 시설을 이용하거

나 예약과 동반자 조율이 적은 활동을 선택한

다. 장비를 구매하는 대신 대여하고, 참여시간

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응은 제약을 없애기보다 활용할 수 있는 자

원에 맞추어 참여방식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하나의 제약이 완화되면서 다른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장비 구매비용이 줄어든 대신 시설 

이용과 기술 습득에 지속적인 비용이 들 수 있

다. 고정된 동반자가 필요하지 않은 활동에서

는 운동계획과 기록, 신체상태를 개인이 관리

해야 한다. 공동체는 참여를 지속하는 동력이 

되지만 일정과 규범,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부

담도 수반한다.
같은 종목도 시설 접근성, 시간 확보, 기술 

습득 기회에 따라 지속 가능성이 달라진다. 따
라서 청년세대의 종목 선택을 고비용에서 저비

용으로의 이동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참여

자는 시간과 비용, 공간과 관계를 조정해 자신

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다. 처음에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선택한 활동도 참여가 이어지

면 기량과 지식, 신체적 습관과 관계가 축적되

며 생활방식의 일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3. 구별 자원의 변화와 실용적 구별짓기

스포츠 종목의 선택과 참여는 개인의 선호이

자 사회적으로 형성된 취향의 표현이다. 조광

익, 도경록(2010) 의 연구에서도 사회계급과 

경제자본, 문화자본이 여가스포츠의 선택 및 

참여 양상과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소유 중심 소비에서는 고가의 장비와 회원

권, 전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차이를 드러내는 주요 수단이 된다. 어떤 장비

를 사용하고 어디에서 활동하는가는 참여조건

인 동시에 경제적 여유와 취향, 생활방식을 나

타내는 상징이기도 하다. 골프처럼 장비와 의

류, 전용시설과 이동시간에 대한 요구가 큰 종

목에서는 이러한 자원이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구별의 자원이 물질적 소유에만 머무

르는 것은 아니다. 참여가 지속되면 체화된 기

량과 수행기록, 종목 지식과 관계가 축적된다. 
테니스 동호인 문화에서는 운동수준과 참여경

력, 인간관계가 집단 내부의 참여 경험과 위치

를 구분하며(구창모, 2008), 임원 여부와 선임 

관계, 운동경력은 동호회 내부의 지위와 질서

를 형성하는 상징자본으로 작용한다(남재화, 
2017).
관리된 신체와 수행의 가시성도 자기표현의 

자원이 된다. 청년기 남성의 몸만들기는 건강

을 위한 운동을 넘어 소비문화 속에서 신체를 

관리하고 표현하는 실천으로 나타난다(허정민, 
임수원, 2011). 운동을 통해 변화한 몸과 그 과

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하는 행위에는 

자기비교와 과시, 타인의 평가와 인정이 함께 

작용한다(최원석, 이혁기, 신석민, 2020). 운동

하는 몸은 수행의 결과이면서 노력과 자기관

리, 생활방식을 가시화하는 매개가 된다.
구별짓기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물질적 소유

와 다른 자원이 결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장비와 브랜드, 회원권과 전용공간에 기

량과 기록, 신체와 종목 지식, 공동체 관계가 

더해진다. 무엇을 소유했는가뿐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참여했는지, 어떤 능력과 경험을 

갖추었는지, 몸과 일상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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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과 참여경력을 드러내는 기준이 된다.
진입이 쉬운 활동도 지속적인 연습과 숙련을 

거치면 기술과 지식,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진지한 여가로 발전할 수 있다

(Stebbins, 1982). 접근성이 높다는 것과 참여

의 내용이 가볍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참여 초기에는 편의성이 중요하지만, 활동이 

이어질수록 수행의 깊이와 참여경력, 공동체 

관계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생활조건

에 맞춘 참여방식과 그 과정에서 축적한 수행 

및 경험을 통한 자기표현의 결합은 앞서 정의

한 실용적 구별짓기의 구체적인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기량과 기록, 관리된 신체와 경험이 중

요해졌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위계가 형성되

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자원은 활동

의 즐거움과 개인의 성장을 돕기도 하고, 상황

에 따라 취향과 참여경력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실용적 구별짓기는 모든 스포츠 

참여를 타인과 구별하려는 행위로 환원하지 않

는다. 현실적인 참여조건의 조정과 자기표현이 

맞닿는 지점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청년세대의 여가스포츠 소비 변화는 소유와 

구별짓기의 소멸이라기보다 참여에 필요한 자

원과 구별 방식이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장비와 전용공간뿐 아니라 접근성, 체화

된 기량, 수행기록, 신체와 경험, 공동체 관계

가 참여와 자기표현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자원들이 골

프, 라켓스포츠, 러닝, 헬스와 크로스핏에서 어

떻게 다르게 결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Ⅳ. 종목별 여가스포츠 소비 변화의 
양상

청년세대의 여가스포츠 소비는 종목마다 서

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청년층 내부에서

도 소득과 직업, 거주지역뿐 아니라 여가시간

과 스마트기기 이용, 일과 여가의 균형 등에 

따라 여가활동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신
아름, 2023). 따라서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청

년세대의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과 경제적 자원 안에서 참여방식을 조정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수행과 경험을 기록하며, 
개인적 활동과 공동체 참여를 유연하게 결합하

는 오늘날의 여가환경이 종목별로 어떻게 다르

게 나타나는가이다.
골프에서는 비용과 전용공간, 이동시간과 동

반자 관계가 여전히 중요한 참여조건이 되는 

반면, 러닝과 헬스에서는 개인의 일정에 맞춘 

참여와 기록, 신체관리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다. 라켓스포츠와 크로스핏에서는 비교적 쉽게 

진입할 수 있더라도 기술과 관계, 공동체 내부

의 경험이 참여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중요해진

다. 따라서 종목별 비교의 목적은 어느 종목이 

더 저렴하거나 접근하기 쉬운지를 판단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청년층이 각자의 생활조건 

속에서 참여방식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 과정

에서 어떠한 부담과 자기표현의 자원이 새롭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1. 골프: 참여조건의 조정과 내적 선의 문제

골프는 장비와 의류, 연습장과 골프장 이용

료, 이동시간과 동반자 조율을 함께 요구한다. 
참여 여부는 경제자본뿐 아니라 시간과 관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에 좌우된다. 
경제자본의 영향을 통제한 뒤에도 문화자본이 

스키와 골프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골프가 비용 지출 외에도 종목 지식과 

익숙한 행동양식을 요구하는 활동임을 보여준

다(박상곤, 한숙영, 2008). 스포츠 종목의 선호

와 참여 공간이 사회적 위치를 드러내는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골프는 구별짓기의 성

격이 비교적 뚜렷한 사례다(김수정, 이명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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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별, 2014).
청년층의 골프 소비에서도 이러한 상징적 성

격은 이어진다. 골프용품과 의류, 브랜드 선택

은 경기 수행에 필요한 소비인 동시에 취향과 

생활양식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골프웨어와 사회적 모임은 운동 경험과 자기표

현이 결합된 소비문화의 일부로 나타난다(박영

주, 김미향, 2023). 고가의 스포츠용품이 경제

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

석이나(강효민, 2013), MZ세대의 종목별 소비

에서 과시적·상징적 동기가 서로 다르게 나타

난다는 연구도 골프 소비를 기능적 필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한다(전기제, 
성준영, 신승아, 2022).
그러나 최근 청년층의 골프 참여를 기존의 

계층적 소비가 그대로 이어진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 스크린골프는 골프에 대한 인식을 바

꾸고 MZ세대의 참여를 이끈 경로로 나타났으

며(유은혜, 이철원, 이민석, 2022), 접근성과 시

간 및 비용 절감은 스크린골프 참여를 결정하

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은희관, 2012). 
청년층은 이를 활용해 필드 라운드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조정하면서 골프 참여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숙련에는 반복적인 연습과 레슨, 
장비와 시설 이용이 필요하고, 필드 경험에는 

여전히 상당한 비용과 시간, 동반자와의 일정 

조율이 따른다. 골프 소비의 변화는 저비용 활

동으로의 전환이라기보다 여러 참여 부담을 생

활조건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 가깝다.
참여가 이어지면서 구별의 근거도 넓어진다. 

장비와 브랜드는 여전히 의미를 지니지만, 스
윙과 경기 운영 능력, 규칙과 예절에 관한 지

식, 라운드 경험도 참여경력을 나타내는 자원

이 된다. 경제적 자원으로 입문 기회를 얻을 

수는 있어도 기량과 종목 지식은 반복적인 수

행을 거쳐야 축적된다. 골프에서 구별짓기는 

물질적 소유에 머물지 않고 체화된 능력과 참

여 경험으로 확장된다. 생활조건에 맞추어 참

여방식을 조정하면서 기량과 경험을 취향의 자

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골프는 실용적 구별짓

기의 한 양상을 보여준다.
청년세대의 골프 참여에서는 활동 자체의 성

취와 외부의 인정이 서로 얽혀 나타난다. 새로

운 운동을 배우고 기량을 높이려는 욕구는 장

비와 의류를 통한 자기표현, 또래와의 교류와 

함께 참여 동기를 이룬다. MacIntyre(2007)의 

관점에서 골프의 내적 선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신체 움직임을 조절하고, 경기 상황에 맞

는 샷과 전략을 판단하며, 동반자와 규범을 공

유하는 과정에서 얻어진다. 장비와 시설, 기록

과 사회적 인정은 이러한 성취를 뒷받침할 수 

있지만, 브랜드와 이미지가 기량의 성장과 활

동의 즐거움을 대신하면 외적 선이 실천의 목

적보다 앞서게 된다.
청년세대의 골프 소비는 기존의 계층적·상징

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스크린골프 등을 통해 

비용과 시간의 부담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변하

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비와 브랜드뿐 아니라 

기량과 라운드 경험도 자기표현의 자원이 된

다. 다만 소비와 외부의 인정이 숙련의 즐거움

을 앞설 경우 골프의 내적 선은 약화될 수 있

다. 따라서 생활조건에 맞춘 참여가 기술의 성

장과 활동 자체의 즐거움으로 이어지는지가 중

요하다.

2. 라켓스포츠: 기량과 관계의 축적, 실천의 
가치

테니스와 배드민턴은 골프보다 장비와 이용

비용의 부담이 비교적 작고 일상적인 생활권에

서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다. 
그러나 실제 참여에는 코트와 체육관의 확보, 
파트너 구성, 기술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특
히 참여가 지속될수록 레슨과 연습, 경기 경험

을 통해 기량을 축적하고 자신과 비슷한 수준

의 상대나 집단을 찾는 일이 중요해진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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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라켓스포츠의 참여조건은 초기의 경제적 접

근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공간뿐 

아니라 기량과 관계가 함께 요구되는 구조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테니스 참여에서는 기존 동호회에 

고정적으로 소속되기보다 필요할 때 코트를 이

용하고 구성원을 유연하게 조직하는 방식이 나

타난다. 초보 참여자들은 코트 부족과 기존 동

호회 문화에서의 소외를 경험하면서도 장비와 

경기방식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테니스 패

션과 참여 경험을 SNS에 공유하였다(임새미, 
정호원, 김한범, 2023). 한편, 등급체계와 마니

아적 참여, 의류와 장비 및 SNS를 통한 정체성 

표현은 기존 테니스 문화에서도 확인된다(임새

미, 김찬룡, 2022). 따라서 청년층의 유입은 기

존 종목문화가 사라지는 과정이라기보다 유연

한 참여방식과 새로운 자기표현이 기존의 기량 

및 관계 중심 문화와 결합하는 변화로 볼 수 

있다.
생활체육 테니스에서는 운동수준과 참여경

력이 집단 내부의 관계 형성과 참여방식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창모, 2008). 
이러한 구조에서는 초보자가 자신의 실력에 맞

는 상대와 집단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제로 20대 여성 입문자들은 대회정보

가 분산되어 있고 실력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대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변지희, 홍은아, 2025). 이는 기술 수준이 경

기 수행능력에 그치지 않고 상대와 집단을 선

택하고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배드민턴에서도 기술과 관계는 상호 

연결된다. 대학 배드민턴 동아리 참여자의 운

동동기와 운동몰입은 운동지속과 관련되며(최
진혁, 2018),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진취성과 

사교성 등 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특성이 높게 

나타났다(김상지, 2019). 배드민턴은 상대적으

로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실제 경기는 파트너

와 상대가 필요하고, 반복적인 참여를 통해 경

기 규칙과 기술뿐 아니라 복식의 호흡과 집단 

내부의 관행을 익혀야 한다. 이때 관계는 참여

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이지만, 실력에 따른 파

트너 선택과 폐쇄적인 집단문화가 강화되면 초

보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라켓스포츠에서는 참여가 깊어질수

록 체화된 기량과 종목 지식, 파트너와 동호회 

관계가 축적된다. Berger와 Ward(2010)가 제시

한 관점에서 보면, 차이는 눈에 띄는 고가의 

장비뿐 아니라 장비와 복장에 대한 안목처럼 

해당 문화를 잘 아는 사람만 알아보는 소비 신

호를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 라켓스포츠에

서는 가시적인 소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소비 신호에 능숙한 기량과 종목 지식, 
관계와 내부의 인정이 더해져 취향과 참여 경

력을 나타내는 자원이 된다.
따라서 라켓스포츠는 비교적 유연하게 시작

할 수 있으면서도 참여가 깊어질수록 축적한 

기량과 경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취향과 생활

방식을 드러내는 실용적 구별짓기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기량과 관계의 축적이 

곧 새로운 위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

들은 활동의 즐거움과 성장을 지원할 수도 있

고, 특정한 상황에서는 참여자를 구분하고 배

제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MacIntyre(2007)의 관점에서 라켓스포츠의 

기량은 승리나 등급을 얻기 위한 수단에 그치

지 않는다.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자신의 몸을 

조절하며,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고 기술과 전

략을 발전시키는 과정은 해당 실천에 참여해야

만 얻을 수 있는 내적 선을 형성한다. 관계 역

시 단순한 외적 참여조건이 아니라 숙련된 참

여자와 함께 경기하고 규칙과 판단을 배우면서 

실천의 탁월성을 공유하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라켓스포츠에서 기량과 관계는 참여조건인 

동시에 함께 배우고 경기하는 과정에서 축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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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원이다. 그러나 등급과 대회성적, 집단 내

부의 인정이 참여 기회를 제한하면 기량은 숙

련의 성취가 아니라 배제의 기준이 될 수 있

다. 기량과 관계가 서열을 확인하는 수단에 머

물지 않고 상호적인 경기와 성장을 뒷받침할 

때 라켓스포츠의 참여 경험은 지속될 수 있다.

3. 러닝: 기록되는 몸과 자기관리

최근 청년세대의 러닝 선호는 낮은 진입장벽

과 높은 시공간적 유연성에서 출발한다. 러닝

은 전용시설이나 복잡한 예약, 동반자와의 일

정 조정 없이 자신의 시간에 맞추어 참여할 수 

있어 일과 학업, 자기계발을 병행하는 청년층

의 생활방식과 잘 맞는다. 실제 MZ세대의 러

닝크루 문화에서는 일상에 쉽게 결합할 수 있

는 자율성과 유연성이 주요한 특성으로 나타났

으며(신민철, 한승우, 강유원, 2025), 러닝크루

의 확산 역시 접근의 용이성과 성취감, 자기효

능감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었다(김현주, 김
낙현, 2025). 이러한 점에서 러닝은 시간과 비

용의 부담을 줄이면서 참여 시점과 강도를 스

스로 조절할 수 있는 유동적인 여가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러닝의 확산을 경제성과 접근성만으

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현대의 운동은 건강관

리뿐 아니라 이상적인 신체와 정체성을 구성하

는 몸만들기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다(백소하,
이경숙, 2025). 러닝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맞닿

아 있으며, 스마트워치와 애플리케이션은 거리

와 시간, 페이스와 심박수 등을 즉각적인 데이

터로 전환한다. 특히 Z세대의 운동 실천에서 

SNS 기록과 인증은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고 

재구성하는 성찰적 정체성 형성의 기제로 작용

한다(김은혜, 김미혜, 2025). 러닝 기록도 운동 

결과를 저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변화

와 성취를 확인하며, ‘꾸준히 몸과 일상을 관리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표현한다(김현주, 

김낙현, 2025; 신민철, 한승우, 강유원, 2025).
러닝크루의 확산은 개인화된 자기관리와 관

계적 욕구가 결합되는 방식도 보여준다. 참여

자들은 새로운 경험과 느슨한 관계, 운동동기

와 의지의 보완 등 서로 다른 기대를 바탕으로 

러닝크루에 참여하며, 고정적인 소속보다 선택

적이고 유연한 참여방식을 보인다(윤정희, 이
근모, 정창우, 2024). MZ세대의 러닝크루에서

도 함께 달리며 신뢰와 소속감을 경험하되 강

한 조직적 결속보다 느슨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
민철, 한승우, 강유원, 2025). 이는 혼자 달리는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타인과 연결

되고, 생활여건에 따라 관계의 강도를 조절하

는 청년세대의 여가방식을 보여준다.
이처럼 러닝에서는 시공간적 자율성과 자기

관리, 데이터화된 성취와 자기표현, 선택적 관

계 형성이 함께 나타난다. 골프에서 소유와 시

설, 시간에 필요한 자원이, 라켓스포츠에서 체

화된 기량과 관계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면, 
러닝에서는 자신의 시간과 신체, 수행을 조절

하고 기록하는 능력이 주요한 참여 자원이 된

다. 따라서 러닝은 생활조건에 맞추어 참여방

식을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축적한 기록과 신

체 변화, 완주 경험과 관계를 통해 취향과 생

활방식을 드러내는 실용적 구별짓기의 한 형태

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기록되는 몸이 곧 더 잘 이해된 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Merleau-Ponty(2012)
의 관점에서 몸은 외부에서 관찰하고 통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세계를 지각하고 움직이는 주체

이다. 러너는 호흡과 피로, 근육의 긴장, 지면

과의 접촉과 움직임의 리듬을 통해 자신의 상

태를 경험한다. 페이스와 심박수 등의 데이터

는 러너가 자신의 움직임과 신체 상태를 해석

하도록 도울 수 있지만, 데이터에 대한 의존이 

커질 경우 몸의 감각과 수행경험을 제한할 가

능성도 있다(Toner et al., 2023). 반대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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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목표가 피로와 통증, 회복에 대한 몸의 

감각보다 앞서면 몸은 경험의 주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교정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뀔 수 있다.
Foucault(1988, 1995)의 관점에서 자기추적

은 스스로를 관리하고 형성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기록의 반복적인 확인과 비교는 자기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Lupton, 2016; 
Esmonde, 2020). 기록 향상과 꾸준함이 건강하

고 성실한 삶을 증명하는 기준으로 굳어지면 

참여자는 운동을 쉬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을 실패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때 러닝의 

자율성은 시설과 조직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대신 기록과 신체관리를 내면화하는 새로운 규

율로 전환된다. 반면 몸의 상태와 생활여건에 

따라 거리와 속도, 참여빈도를 조정하고 목표

를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기록은 자신의 몸과 

생활을 돌아보고 원하는 삶의 방식을 구성하는 

자기형성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러닝 기록은 몸의 상태를 이해하고 훈련을 

조절하는 데 유용하지만, 그 기준이 몸의 감각

보다 앞설 경우 또 다른 성과관리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기록의 축적 자

체가 아니라 참여자가 몸과 생활의 변화에 맞

추어 기록의 의미와 참여방식을 조정할 수 있

는가이다. 

4. 헬스와 크로스핏: 자기관리의 두 방식

헬스는 운동시간과 강도, 목표를 생활조건에 

맞추어 조절할 수 있고 고정된 동반자나 집단

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자기관리와 결합하기 쉽다. 참여가 이어지면 

운동은 신체활동을 넘어 목표 설정과 식습관 

조절, 신체변화의 점검 등 일상적인 관리로 확

장된다. 청년층을 직접 다룬 연구는 아니지만, 
기혼여성 피트니스 참여자의 전문화 과정에서

도 건강과 자기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목표 

설정과 자기조절, 신체와 식습관의 변화가 나

타났다(서광봉, 2017). 피트니스클럽 역시 운동

장소를 넘어 소비와 자본, 정체성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가 형성되는 공간으로 논의되

어 왔다(남상우, 2018). 이러한 점에서 헬스는 

자신의 몸과 생활을 스스로 점검하고 조절하는 

여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기관리는 디지털 기록과 SNS를 통

해 가시화된다. Z세대의 운동 실천에서 반복적

인 운동루틴은 일상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SNS 기록과 인증은 자신을 돌아보며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과 연결된다(김은혜, 김미혜, 
2025). 헬스에서 운동루틴과 신체변화, 식단과 

‘오운완’ 기록은 운동 결과를 남기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꾸준함과 생활방식을 보여주는 수

단이 된다. 몸은 운동의 대상이면서 노력과 변

화, 자기관리 능력을 확인하고 표현하는 자원

이 되는 것이다.
한편, 크로스핏도 신체와 수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헬스와 비슷하지만, 그 

과정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차이

가 있다. 크로스핏 참여자는 도전적인 운동과 

시간 활용의 효율성을 종목의 매력으로 경험하

며, 참여가 깊어질수록 식습관과 생활일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인다(강현욱, 
박광원, 2017). 공동으로 수행하는 팀 WOD는 

구성원 간 소통과 격려를 촉진하고 유대감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김대희, 
2019). 한편 기록 중심의 훈련은 성취를 확인

하게 하지만, 참여 상황에 따라 경쟁과 자기관

리의 압력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목표와 과제, 
대회 참여와 회원 간 교류도 지속적인 참여를 

돕는 요인으로 제시되었으며(전정우, 이승민, 
2023), 크로스핏 참여자는 일반 피트니스클럽 

이용자보다 사회자본과 공동체 소속감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hiteman- 
Sandland, Hawkins, & Clayton, 2018).
따라서 헬스와 크로스핏은 자기관리라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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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된 바탕 위에서 서로 다른 참여방식을 형성

한다. 헬스에서는 개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신

체변화를 점검하며 생활여건에 맞게 운동을 조

절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반면 

크로스핏에서는 개인의 수행이 공동의 과제와 

기록, 경쟁과 격려, 구성원 간의 인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청년세대의 자기관리가 개인

화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자신의 몸과 생활을 

관리하면서 그 과정과 성취를 다른 사람과 공

유하는 방식도 포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실용적 구별짓기의 자원이 형

성되는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헬스에서는 관리

된 신체와 운동루틴, 식단과 신체변화가 자신

의 취향과 생활방식을 표현하는 자원이 된다. 
크로스핏에서는 여기에 고강도 과제를 수행하

는 능력과 기록, 공동체 내부의 인정과 소속경

험이 더해진다. 따라서 헬스와 크로스핏은 생

활조건에 맞추어 몸과 수행을 관리하되, 개인

적 성취와 공동체적 인정을 서로 다르게 결합

하는 실용적 구별짓기의 두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운동루틴과 식단, 체지방률과 WOD 기록을 

반복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은 몸과 생활을 조절

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이상적인 신체와 수행

기준을 내면화하는 자기감시로 이어질 수도 있

다(Foucault, 1995). 반대로 참여자가 몸의 상태

와 생활여건에 따라 목표를 수정하고 참여방식

을 선택할 수 있다면 자기관리는 자기형성의 실

천이 된다(Foucault, 1988). 헬스에서는 개인의 

조절 가능성이, 크로스핏에서는 공동체의 격려

와 인정이 이러한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다.

5. 청년세대 여가스포츠 소비와 구별짓기의 
변화

종목별 사례를 종합하면 청년세대의 여가스

포츠 소비는 저비용화나 개인화만으로 설명하

기 어렵다. 골프에서는 경제적 자원과 시간, 라

켓스포츠에서는 기량과 관계, 러닝에서는 수행

기록과 유연한 참여, 헬스와 크로스핏에서는 

신체관리와 개인적·공동체적 인정이 상대적으

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는 장비와 시설 같은 

물질적 자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량과 종

목 지식, 수행기록, 관리된 신체와 관계가 결합

하면서 참여에 필요한 자원의 구성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세대가 생활조건에 맞추

어 참여방식을 조정하면서 기량과 기록, 신체 

변화와 경험을 자기표현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실용적 구별짓기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러

한 자원을 모두 타인과 차이를 만들기 위한 수

단으로 볼 수는 없다. 기량과 기록, 신체와 관

계는 활동의 즐거움과 성장, 참여의 지속을 뒷

받침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기표

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삶의 자율성과 성장

을 넓히는지, 비교와 자기관리의 부담을 강화

하는지를 구분하는 일이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여가스포츠 소비가 종

목별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소비가 

참여자의 삶과 여가의 가치에 어떤 의미를 가

질 수 있는지를 사회적·철학적으로 고찰하였

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골프, 라켓스포츠, 러
닝, 헬스와 크로스핏의 참여조건과 소비문화를 

비교하고, Bourdieu의 구별짓기 논의를 바탕으

로 ‘실용적 구별짓기’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또
한 MacIntyre, Merleau-Ponty, Foucault의 논

의를 통해 이러한 소비 양상이 어떠한 조건에

서 지속할 가치가 있는 여가로 이어질 수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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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종목별 선행연구에서는 여가스포츠 참

여에 필요한 자원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골
프에서는 경제적 여건과 시간, 시설이 상대적

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라켓스포츠에서는 

기량과 종목 지식, 관계적 자원이 주요한 참여

조건으로 나타났다. 러닝에서는 수행기록과 자

기관리, 유연한 관계가 두드러졌으며, 헬스에

서는 개인이 운동목표를 조절할 수 있는 여건

이, 크로스핏에서는 공동체의 격려와 인정이 

자율적인 자기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러

한 차이는 청년세대의 여가스포츠 소비를 저비

용화나 개인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시간

과 비용, 기술과 신체, 기록과 관계가 종목별로 

다르게 결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물질적 소유의 중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구별과 자기표현의 자원이 기량과 

기록, 신체관리, 디지털 자기표현과 관계 경험

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청년세대가 자신의 생활조건에 맞게 참여방식

을 조정하면서 그 과정에서 축적한 수행과 경

험을 자기표현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을 본 연구에서는 ‘실용

적 구별짓기’로 설명하였다.
셋째, 수행기록과 사회적 인정은 활동 자체

의 즐거움과 기술적 성장을 뒷받침할 때 여가

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디지털 데이터는 

참여자의 신체 감각을 대신하기보다 보완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자기관리는 참여자가 자신의 

목표와 기준을 성찰하고 수정할 수 있을 때 자

기형성의 실천이 될 수 있지만, 외부의 기준을 

반복적으로 내면화할 경우 자기감시의 부담으

로 바뀔 수 있다.
종합하면 청년세대의 여가스포츠 소비에서 

나타나는 유연한 참여방식은 시간과 공간의 제

약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량

과 기록, 신체와 일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속할 가치가 있는 여가는 단순히 오

래 이어가는 활동이라기보다, 참여자가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몸과 삶의 변화에 따라 목표

와 참여방식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여가로 

이해할 수 있다.

2. 제언

첫째, 본 연구는 문헌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기 때문에 청년세대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택하고 참여방식을 

조정하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이나 설문조사를 통해 실용적 

구별짓기가 참여자의 경험에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종목별로 활용한 선행연구의 대상과 

조사시점, 연구방법이 서로 달라 분석 결과를 

실제 종목 간 차이나 참여 이동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앞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종목 간 

비교를 통해 참여조건과 소비방식의 차이를 확

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스마트워치와 운동 애플리케이션이 신

체 경험과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다루

지 못하였다. 디지털 기록이 운동을 지속하고 

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와 비교 및 

자기감시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구체적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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